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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국가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
- 인천의료원,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-

- 장애인 편의 맞춘 시설개선 및 인력확보,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향상 기대 -

인천광역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이달 25일부

터 인천광역시의료원이 ‘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’의 역할을 시작한

다고 밝혔다.

인천시 등록 장애인수는 2021년 말 기준 148,646명으로 전체 인구 

2,948,375명의 5.0%를 차지, 2017년부터 매년 0.1%p씩 증가하는 추세다. 

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조기 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

건강상태가 열악하고, 의료비 지출이 크며 증가율도 더 높게 나타나

고 있다. 그러나 일반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려면, 비장애인 중

심의 검사시설이나 장비 등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.  

2019년 8월 인천의료원은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

한 법률」등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‘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’으

로 지정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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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인천의료원은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

장애인용 승강기와 화장실, 안내표지, 주차장 개선, 경보․피난설비 등

을 구축하는 시설공사를 실시했다. 또 기준인력 확보를 위해 수어통

역사 1명도 채용하고, 이달 25일부터 국가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

게 됐다.

이로써 인천의료원은 △건강검진을 보조하는 동행서비스 제공 △청각

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 시스템 설치 운영 △중증장애

인을 위한 접수대 설치 등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

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.

인천시의 등록된 장애인이면,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

을 수 있다. 검진 시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면 된다. 

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“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개시로 장애인

들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”며 “건강검

진으로 건강 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일상을 누릴 

수 있게 되길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인천의료원에서는 일반건강검진, 암 검진, 구강건강검진 등 국가건강

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,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

에는 ‘인천의료원 홈페이지’또는 건강검진센터(☎ 032-580-6037)로 

사전예약하면 된다.

〈붙임〉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홍보포스터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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